
■ 2023년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 창작의과정 #시각예술

ㅇ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9:30~19:00

ㅇ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ㅇ 심의위원(가나다순) : 기혜경, 김기수, 오연서, 우혜수, 최태만

 창작의 과정은 시각예술분야의 우수 기획전시의 실현을 위한 심화연구와 사전 준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3년도에는 좀더 많은 단체가 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기간제한 없이 최소 2회 이상 기획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라면 응모 가

능한 것으로 하였다. 이에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총 61건의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 

 심의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기획

자 및 참여자의 역량(40%), 둘째는 연구주제 전반에 대한 평가(30%), 셋째는 사업계획의 

충실성 (30%)이 그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공적자금이 기금으로 제공되는 사업이기에 연구

주제에 맞추어 조사연구를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과, 연구 목적이 우리 미술계와 미술비평, 

미술사에 어떠한 시의성을 갖고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연구가 얼마나 내실있게 준

비되었는지 여부, 예산계획의 구체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심사의원들은 위와 같은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역량있는 지원자의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하고자 심혈을 기울

였다.  

 응모안 중에는 전시 사전연구, 혹은 미술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리

서치 기획안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나 아직은 실체화 되지 않은 고민의 단계, 혹은 

그 고민의 가닥을 찾아나가기 위한 계획안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심의보다 우리 미

술계의 근저에서 새롭게 다가올 근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동

시대 미술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새로운 표현 영역과 매체, 인지체계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받아내고자 하는 연구 기획서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체없는 디지털 세상을 매

개로 한 ,AR, VR, XR, AI 등 다양한 기술을 시각예술 전시 기획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와 더

불어 그것들을 어떻게 전시라는 형태로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있는 기획안들

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 전반에 걸쳐 실험성과 도전성, 리서치

를 위한 계획성에 방점을 두었다. 또한 리서치의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주제가 명확한 방

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총 61건중 최종 13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계획안

들은 미술계의 오래 묵은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대안성을 찾는 연구에서부터, 미술사 및 

주제 연구, 새로운 경향을 아우르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하다. 모쪼록 이들 연구가 사전연구 



단계에서를 거쳐 전시로 연결될 구체적인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선정된 연구

들이 우리 미술계에 자양분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배를 감안

하여 지역 소재 단체 응모안에 50만원씩을 추가 배정하였는데, 선정된 안들은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심의위원 일동


